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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체면과 위신을 유지하기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기도 하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제천에서는 싸우나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거의 30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사망자 모두가 여성이었다는 점에 통탄스럽기도 하지만 여성은 나체를 들어내기가 죽기보다 싫었음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남성들은 나체를 들어 내기가 창피하지만 그 정도가 목숨과 바꿀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고국에서도 전직 대통령과 기업의 사장 또는 형사피의를 받은 검사가 자살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살율에 있어서 OECD 국가 중에서 최고라고 하는데 한국인은 체면에 죽고 체면에 사는 국민인 것 같습니다. 회교도 국가에서는 가족회원이 비회교 종교에 개종을 하면 가족의 체면을 손상했다고 해서 개종한 가족원을 살해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한국의 역사를 통해 보더라도 유명 인사의 체신을 유지하도록 돕는 차원에서 교수형에 처하지 않고 스스로 사약을 마시도록 한 사례가 무수히 많습니다.   


6.25 전쟁 당시 저는 공산 도당에게 십대의 소년으로써 심한 구타도 당했고 유치장에 갇혔으며 5.16 혁명 때에도 경찰서에 붓들려 가서 유치장 생활도 했습니다. 군대 생활 중에도 영창생활을 약 2주 동안 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재판을 받아 본적도 없었으며 팔목에 수갑을 찬 적도 없었습니다. 최근에 전직 대통령이나 전 정권의 고관들이 수갑이 채워진 채로 호송되는 장면을 언론 매체를 통하여 여러 번 보았습니다.

수갑을 팔목에 채우는 이유는 무엇일 까요?
 호송되는 피의자의 양쪽에는 건장한 사법 호송원이 양팔을 붓잡고 있고 주변에도 무장을 한 경관들이 있는데 피의자가 호송원에게 폭행을 가하고 도주할 것을 두려워 해서 일까요? 살인 피의자나 강력범죄 피의자라면 혹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전직 여성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워 호송하는 행위는 상식적으로나 인권적인 면에서 지나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60세가 넘은 여성 전직 대통령이나 나이가 70대인 전직 고관이 철벽 같은 호송망을 자신의 체력으로 탈출하여 도주할 가능성은 전무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수갑을 채워서 초라한 모습을 온 천하에 보이는 행위는 옳게 보이지 않습니다. 민주적인 법치국가에서는 모든 피의자는 자신이 피의 사실을 자백 또는 인정하거나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 전에는 무죄라는 전제가 성립됩니다. 무죄이고 폭력을 휘둘러 탈출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피의자는 더욱이나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대통령직을 수행한 노령의 여성 피의자에게는 유죄 판결을 받기 전에는 그녀의 위신을 보호해주는 것이 민주적 법질서라고 생각합니다. 가냘픈 여성 전직 대통령이 수갑을 채워져 호송되는 장면을 매체에서 보고 장치적 이념을 떠나 잘못된 행위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런 체면 손상 행위는 입법을 해서라고 금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끝 
